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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전례주기는� 교회력으로� 첫� 번째� 주일이� 새해� 첫� 날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다.� 대림주일� 1주

일은� 예수님의� 탄생을� 준비하는� 시기이고,� 2주일은� 재림하실� 그리스도를� 기다리는� 시

기,� 3주일은� 그리스도의� 과거·현재·미래를� 함께� 기억하고� 묵상하면서� 기다리는� 시기이

다.�

� � 대림주일� 3주째를� 맞아� 미사� 참례를� 위해� 보통� 때보다� 일찍� 성당에� 왔다.� 십자가� 위

의� 예수님을� 바라본다.� 내게� 허락해� 주신� 2016년도� 잘� 지낼� 수� 있게� 해주셔서� 고맙고�

행복하다.� 시간이� 나이의� 제곱만큼� 빠르게� 간다더니� 시간에� 대해� 생각한다.�

� � 천지창조� 그때...� 주님께서� 우리에게� 주실� 그� 모든� 것을� 창조하시고� 나서� “보시기에�

참� 좋았다”� 하신� 그� 이후� 우리가� 지구별에서� 살다가는� 90세� 전후의� 삶은� 과연� 주님의�

시간으로� 얼마나� 될까...� 지나온� 세월은� 짧게� 느껴져도� 하루는� 길고� 지루하다더니� 한�

학기� 강의� 마친� 날이� 겨우� 엊그제인데� 이번� 방학은� 다른� 때와� 다르게� 보내려는� 기대�

때문일까� 벌써� 길고� 힘들게� 느껴진다.�

� � ‘어바웃� 타임’이라는� 영화가� 있다.� 이� 영화를� 보면� 시간을� 되돌려� 과거로� 돌아갈� 수�

있는� 특별한� 능력을� 갖고� 있는� 아버지와� 아들의� 이야기가� 등장한다.� 그� 영화의� 주인공

들처럼� 자유자재로� 삶을� 바꿀� 수� 있는� 능력이� 있다면...� 아니� 과거로� 되돌릴� 수만� 있다

면� 우리는� 과연� 최고� 최선의� 삶을� 살아낼� 수� 있을까.� 영화에서� 조차� 여러� 번� 시도를�

해도� 만족해하지� 않던� 주인공들의� 이야기가� 떠오른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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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시간이� 지난다는� 것은� 떠나보내야� 하는� 것들이� 생기는� 것임을� 알아가는� 과정이며,�

마음을� 잇는� 것은� 곧� 마음� 그� 자체를� 체감하는� 과정이기도� 하다.� 두� 번은� 살� 수� 없고�

다시는� 되돌아오지� 않기에� 더없이� 아쉬움을� 남긴다.�

� � 내게도� 그런� 기회가� 주어진다면� 나는� 과연� 어떤� 부분의� 삶을� 바꾸려� 할까.� 이번� 주�

고해성사를� 하러� 간다.� 잘� 한� 것� 보다� 반성의� 여지가� 많은� 것들에� 대한� 기억들을� 떠올

린다.� 누구에게나� 자기� 존재� 깊은� 곳에� 박힌� 한� 두개� 정도의� 혹� 같은� 것이� 있을� 수� 있

듯이...나� 또한� 그렇다.�

� � 인생이란� 긴(?)� 시간의� 실타래를� 착하고� 성실하게� 엮어간다고� 죽어서� 주님께� 칭찬받

을� 수� 있는� 그런� 것은� 아니다.� 그렇다고� 스스로를� 자책할� 것도� 없다.� 갈등의� 실마리만�

다를� 뿐� 본질은� 늘� 같은� 상황이� 반복되는� 것은� 타고난� 우리의� 성격이� 지속적으로� 상대

와� 부딪치는� 존재일� 수밖에� 없는� 것이� 아닌가하는� 두려움도� 든다.

�

� � 다시금� 과거로� 돌아가지� 못한다면� 이제까지와� 다른� 내일� 즉� 미래를� 만들어� 갈� 수� 있

는� 기회는� 바로� 지금� 이� 순간부터라는� 생각과� 그것을� 행할� 사람은� 바로� ‘나’인� 것은� 분

명한데� 어디서부터� 어떻게� 시작을� 해야� 할지� 모르겠다.�

� � 우리들의� 주소는� 집이� 아니라� 길이� 아닐까� 한다.� 그래서� 우리의� 내면은� 늘� 여행� 중

이다.� 인생에서� 모험이란� 따로� 있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일상에서� 소중한� 인연이� 되어� 벽을�

깨게� 하는� 모든� 사건들이� 모험이고� 함께� 했던� 순간순간이� 아름다운� 여행일� 것이다.�

우리� 집� 식탁� 위의� 작은� 말씀� 구절이� 해답일지� 모르겠다.

언제나� 기뻐하라�

항상� 감사하라�

늘� 기도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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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